
지난해하반기이후정부의부동산대책과함

께 좁아진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문이 올해엔

아예바늘구멍이될가능성이커졌다.

각은행이올해가계대출총량증가율을당초

예상했던 2%의 약 절반 수준에서 관리하기 때

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A 은행은 올해

연중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율 관리

목표를 0.8%로 금융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

려졌다.

같은 기준의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에 새 증

가율을적용하면,올해이은행이늘릴수있는

가계대출은8천억여원에불과하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율을작년말대비1.5%수준에서억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과협의결과A·B은행을 포함한 5대 은

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목표

가평균1%정도로정해질경우,이들은행이올

해1년간최대로늘릴수있는가계대출규모는

6조4천493억원정도다.

이는작년말정책대출제외가계대출잔액(6

44조9천342억원)을기준으로추산한수치다.한

달 5천374억원꼴로, 5개 은행 평균으로는 1천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처럼 강한 대출 총량 관리 등을 통

해 2030년까지명목국내총생산(GDP)대비가

계부채비율을80%수준까지낮출방침이다.

/연합뉴스

주요시중은행,올해가계대출바짝죈다

총량증가율당초2%의절반수준관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

르게상승하고있다.

중동전쟁이글로벌경제에먹구름을드리운

가운데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모수인 GDP가

기대만큼늘지않으면국가채무비율은더빨리

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

면 작년 국가채무(D1)는 1천304조5천억(잠정)

으로전년결산보다129조4천억원늘었다.

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을함께보면지난

해국가채무증가폭은현재와같은기준으로공식

집계를공표하기시작한1997년이후가장컸다.

국가채무가 최대 규모로 늘면서 GDP 대비

비율(국가채무비율)도급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은2024년 46.0%에서 2025년 49.0

%로 3.0%포인트(p)높아졌다.코로나19팬데믹

으로경제전반이큰충격을받았던2020년 5.7%

p치솟은후5년만에가장큰폭으로뛰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2.6%p, 2022년 2.2p%,

2023년 0.9%p로점차상승폭을줄이다2024년에

는0.8%p하락하고선작년에급반등했다.

앞으로는국가채무가연간100조원넘게증가

하는게뉴노멀될수있다.

정부는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등에서국가채무가2026년1

천415조2천억원, 2027년 1천532조5천억원, 2028

년 1천664조3천억원, 2029년 1천788조9천억원으

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부터2029년까지연평균약121조원씩증가

하는셈이다.이에따라국가채무비율은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

로확대할것이라고관측했다. /연합뉴스

빨라지는국가채무시계…2030년GDP 60%육박

작년국가채무129조원↑븮역대최대폭’

올해부터 4년간연평균 121조씩증가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13(제9148호) 경제

로또복권 <제1219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1215283945/보너스31

1등 2,508,232,844 6개숫자일치

2등 65,148,906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등 1,629,252 5개숫자일치

4등 50,000 4개숫자일치

5등 5,000 3개숫자일치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광주공공배

달앱활성화를위해현장의목소리를청취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12일 “최근

가맹점주, 유관기관 관계자(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광주형프랜차이즈산업 광주전남

협회,북구양산동상인회),배달앱운영사(신한

은행, 슈퍼커넥트), 영업대행사및 라이더(바로

고, 모아콜)등 여러 분야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

운데간담회를진행했다”고밝혔다.

광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에서 배달료 부담과 낮은 이용률, 현장 지원 부

족등이주요과제로제시됐다.

또한라이더수익감소와배달대행사운영악

화로인해배달인력이탈이심화되고있는점도

문제로언급됐다.

가맹점 측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배달

료 지원 확대,실질적인 홍보강화,배달앱 편의

성(UI·UX)개선,입점및메뉴등록프로세스간

소화등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아울러개별점포중심의확산에는한계가있

는 만큼 상인회 단위 공동 참여와 지자체 연계

추진이효과적이라는제안도나왔다.

재단측은비용구조상전면적인배달료지원

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으며 배달앱 운영사

에게 서비스 고도화와 기능 개선, 마케팅 확대

등지속추진을당부했다.

일부참석자들은가맹점대상교육과현장밀

착형매니저지원체계구축필요성을강조하며

실제운영노하우가현장에전달될수있는구조

마련을요구했다.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

사는 “현장의목소리가공공배달앱의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공배달

앱이안정적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재단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말했다.

한편,공공배달앱은중개수수료가2%수준으로,

민간배달앱대비낮은비용구조를통해소상공인

의경영부담완화에기여하고있으며현재광주

공공배달앱으로는 ‘위메프오(슈퍼커넥트)’와 ‘땡

겨요(신한은행)’가운영되고있다. /안태호기자

“라이더떠나고수익줄고”…광주공공배달앱‘현주소’

광주일자리재단,각분야관계자간담회

배달료 부담·낮은 이용률 등 과제 제시

상인회단위참여·지자체연계확대제안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촤근광주공공배달앱활성화를위해현장의견을청취하는간담회를개최했다.사진은간담회후가맹점주와유관기관관계자등참석자들이기념촬

영을하고있는모습.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제공>

금융감독원은 12일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

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

개채널에서불법행위정황을확인했다며엄중

대응기조를밝혔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증시 변동

성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

서)가부적절한투자정보를제공하거나불공정

거래를 주도한다는 우려로 븮모니터링 전담반

븯을가동했다”며이같이말했다.

모니터링 결과, 5개 채널 가운데 4곳은 유사

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또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천990원에

서 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의 기술

적분석을진행하거나종목을추천했다.

/연합뉴스

돈받고종목추천한유튜버들…당국, 5개채널불법적발

CMYK


